할리우드 시나리오 생산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 위의 시나리오

일반적으로 할리우드 시나리오 시스템은 “분업화”와 ‘단게화’라는 말로 두루뭉실하게 설명된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한 작업을 거쳐 한 편의 시나리오를 완성한다. 할리우드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 당연한 애기겠지만 그 힘은 철저한 시나리오 작업에서 나온다.. 김형석 기자

세상에서 그립된 청년에게 용기를 북돋는 어른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자. 할리우드 제작자들은 톰 행크스를 보이스카우트 단장으로, 맷 데이먼을 역경을 물리치는 청년으로, 클레어 데인즈를 애인에게 힘을 주는 여자친구로 내정할 것이다. 그리고 감독으로는 로버트 저메키스 정도를 떠올릴 지도 모른다. 완성된 시나리오는 없지만, 이 네명이 OK 사인을 보내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하면서 영화제작에 돌입한다. 할리우드 기획영화는 대강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한편의 시나리오가 나오기까지

로버트 알먼트의 할리우드 풍자극 <플레이어>는 전혀 과장이 아니다. “25단어 이내로 애기하라”는 팀 로빈스의 요구는, 그만의 독특한 괴벽이 아니라 할리우드 제작자들의 보폄적인 마인드다. 1년에 수백편의 시나리오를 적해야 하는 그들에게, 영화제 작은 두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컨셉션(conception, 착상)’에서 시작한다. 관객들의 성향과 기호를 주시하는 제작자는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 ‘트랜드(trend, 경향)’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돈이 되겠다 싶은 아이템을 뽑아 짧은 문장으로 요약한다. 할리우드는 가장 간단명료하게 요약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좋은 시나리오로 평가한다.

 영화는 단순한 컨셉션에서 시작하지만,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건 ‘흥행요소(elements)’다. 유명감독, 스타, 베스트셀러, 흥행가들 달리는 제작자 등의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어떠한 컨셉션에 관심을 보이면, ‘영화제작 청신호’다. 이러한 요소들은 패키지를 이루어 제작자를 자극한다(스콜세지-드 니로 콤비, 마이클 크라이튼 원작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등). 하지만 컨셉션만 으로는 부족하다. 누군가가 시나리오를 쓰거나 혹은 컨셉션을 ‘트리트먼트(treatment, 가공)’해야 한다. 작가가 고용되고, 이 순간이 바로 ‘디벨로프먼트(development, 전개)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디벨로먼트는 ‘시나리오에서 촬영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제작자가 원작의 판권을 사는 경우, 할리우드는 한국과 조금 다르다. 그들에게는 ‘옵션(option)계약’이라는 것이 있다. 옵션계약 기간 동안 영화화를 결정하면 판권을 구입하지만 제작을 포기하면 원작은 다시 자유롭게 풀린다. 시나리오 작가가 혼자서 시나리오를 완성했을 때도 한국과 할리우드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의 시나리오작가는 영화사에 직접 찾아가거나 공모전에 내지만, 할리우드엔 에이젼트가 존재한다.

하나의 착상은 작가에 의해 ‘스토리 아웃라인(story outline)’으로 변한다. 영화의 핵심은 전달하는 짧은 글이다. 우리가 흔히 ‘시놉시스(synopsis)’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스토리의 아웃라인을 잡는 과정이다. 그리고 트리트먼트 단계로 넘어간다.

 트리트먼트는 스토리 아웃라인을 몇 개의 드라마 덩어리로 나누는 것이다. 트리트먼트는 영화가 진행되는 순서대로 주요 배역과 액션을 제시한다. 스토리 아웃라인 단계에서는, 영화에서 어떤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영화는 이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제시할 뿐이다. 트리트먼트를 거치면 영화의 극적 구조가 어떤 순서로 진행될 것인가가 결정된다. 간단히 맣하면 트리트먼트는 스토리를 플롯으로 바꾸는 작업이며, 제작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영화를 파악할 수 있다.

 트리트먼트가 끝나고 영화의 구조가 대강 정해지면 비로소 시나리오 작업으로 들어간다.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집필은 꽤 복잡하며, 크게 세개의 과정으로 나눈다. 첫 번째 단계는 ‘초고(first draft)’ 혹은 임시 시나리오 )temporary screenplay)’를 만드는 과정, 이 단계부터 시나리오 작가는 철저한 계약 아래서 작업한다. 시나리오 작가는 몇 번을 고쳐 쓰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의 시나리오를 쓰는 셈이다. 임시 시나리오는 ‘작가 최종고(author’s final)’라고도 불리는데, 처음 단계에서 시나리오를 쓴 작가는 최종고만을 넘기고 작업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임시 시나리오를 받은 제작자는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 두 번째 단계는 ‘초종 시나리오(final screenplay)’를 만드는 과정이다. 새로운 시나리오 작가가 고용ㄷ되기도 하며, 장르와 분야(대사, 지문, 상황 등)에 따라 분업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흔히 ‘몇 고(稿)’라고 표현하는 단계가 최종 시나리오 집필 단계인데, 제작자가 만족할 때까지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관계다. 무턱대고 시나리오를 쓰며 무료로 봉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최종 시나리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수정 최정고(revised final)’가 남았다. 최종 시나리오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의 수정 단계를 거친다.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지만, 할리우드에는 ‘수정1고, 수정2고…’가 존재한다. 수정이 모두 끝난 상태가 수정 최종고인 셈이다. 수정 최종고는 촬영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시나리오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촬영 중에도 시나리오는 조끔씩 고쳐진다. 수정 최종고 마져 고쳐질 때, 할리우드에서는 고쳐진 페이지에 꼭 날자를 기입하고 백지를 꺼워넣는다.

시나리오에서 현장으로

시나리오만으로 촬영을 시작할 수는 없다. 현장 작업에 적합하도록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  그 첫 단계가 ‘마스터-신 대본(master-scene sciipt)’이다. 신에 따라 구분된 마스터-신 대본에는 등장인물 이름, 인물 지시, 대사 무대 지시(배우들 간의 행동지시), 페이지 번호, 신 번호 등이 기입된다.  마스터-신 대본은 다시 ‘촬영 대본(shooting script)’으로 변한다.  촬영 대본의 중심은 카메라의 위치다.  마스터-신 대본에서는 하나의 신이었지만 촬영 대본에서는 카메라 앵글에 따라 5개의 신으로 바뀔 수도 있다.(이렇게 쪼개진 신은 편짐에 의해 더 많은 장면으로 분할된다).  촬영 대본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지침서며, 각 액션과 시점의 변화를 지시한다.  촬영 대본 단계에 오면 시나리오 작가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대개 촬영 대본 1페이지는 1분에 해당하며, 영화 한 편에 90~120장 정도 분량이다.

이젠 정말 마지막 시나리오, ‘커팅 콘티뉴이티(cutting continuity)’다.  이것은 극장에 상영되는 영화의 장면 순서와 거의 일치한다.

이토록 복잡한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시나리오에도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전체적인 수정이 아닌 부분 수정 과정을 거친다.  바로 ‘시나리오 개작(script doctoring)’이다.  <대부>에서 비토 콜레오네가 아들 마이클에게 “상원의원 콜레오네… 주지사 콜레오네..”를 만하며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는 장면은, 마리오 푸조나 코폴라이 작품이 아니라 <차이나타운>을 썼던 1급 시나리오 작가 로버트 타운의 솜씨였다.  크레디트에 이름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는 <대부>에 자신의 체취를 남겨 놓았다.  타운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나 <딕 트레이시> 같은 영화에도 이름없이 개작 작업에 참여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메이저 영화사 작품에서 통용되는 시스템이다.  인디펜던트 영화사의 경우엔, 제작자와 몇 명의 수뇌부가 시나리오를 검토한 후 제작을 결정하고 투자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제작에 들어간다.


에이전트와 스토리 에디터

할리우드의 에이전트는 가능성 있는 아이템을 제작에게 연결하는 사람이다.  제작자들은 에이전트의 상업적 마인드를 신뢰하며, 에이전트는 잠재력 있는 시나리오, 감독, 배우 등을 제작자에게 연결한다.

에이전트가 한 편의 시나리오를 선택해 제작자에게 소개하면, 제작자는 스튜디오의 ‘스토리 부서(story department)’에 시나리오를 넘긴다.  그곳은 리서치를 통해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들어온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곳인데, 부서 책임자는 제작자와 직접 커뮤티케이션하는 핵심 인물이다.  스토리 부서로 시나리오가 넘어오면 책임자는 ‘스토리 에디터(story editor)’에게 넘긴다.  에디터는 ‘리더(reader)”에게 다시 넘기고,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부서 책임자에게 전달한다.

시나리오 작가는 꼭 에이전트를 통해 제작사와 연결되는 건 아니다.  스튜디오의 스토리 에디터를 직접 만나 시나리오를 전달하고 집에서 전화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스토리 에디터보다 에이전트 만나기가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가 선택되면 계약에 들어간다.  작품료는 ‘착수금(front end)’과 ‘성과급(back end)’으로 분류되는데, 착수금은 말 그대로 작품료다.  착수금이 적을수록 흥행에 대한 배당인 성과급은 올라간다.  이런 식의 흥정은 비단 시나리오 작가만이 아니라 감독이나 배우들에게도 부편적으로 통용된다.  할이우드에서는 시나리오 작가도 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제작비의 관점에서 본 시나리오 분석

대규모 제작비를 자랑하는 할리우드지만 예산 집행은 물샐 틈없이 알뜰하며, 제작비의 관점에서 시나리오는 다시 한 번 해체 · 조립된다.  이 단계가 바로 ‘시나리오 분석(script breakdown)’이며, ‘예산 분석(budget breakdown)’과 ‘쇼트 분석(shot breakdown)’ 두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스튜디오의 예산 담당자인 라인 프로듀서(한국의 제작부장 같은 존재)는 시나리오를 받으면 영화에 소요되는 총예산의 견적을 뽑는다.  이 과정이 예산 분석이다.  쇼트 분석은 라인 프로듀서 밑에 있는 프로덕션 매니저와 퍼스트 조감독이 같이 한다.  이 작업은 가장 경제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신을 배열하는 작업이며, 쇼트 분석이 끝나야 촬영 순서가 정해진다.  할리우드 현장에서는 ‘프로덕션 보드(production board)’라는 나무 상자에 여러 색깔로 분류된 촬영 스케줄 시트를 넣어서 보관하며, 항상 촬영에 참조한다.

	Glossary



	크레디트로 읽는 할리우드 시나리오 시스템

‘미국 시나리오 작가 조합(The Writes Guild of America, WGA)’은 크레디트에 올라가는 시나리오 작가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작가의 이름 앞에 붙은 각각의 명칭은 할리우드 시나리오 시스템의 엄정함을 증명한다.

· ‘written by~’ – 원재료(소설, 희곡, 신문기사 등)가 없는 상태에서 한 명의 작가가 스토리와 시나리오를 모두 썼을 때.

· ‘story by~’ – 영화화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짧은 내러티브 구조(단편소설 형식)를 짠 경우.

· ‘screen story ~’ – 원재료가 있지만 작가가 그 재료로부터 실질적으로 새롭고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냈을 때.

· ‘screenplay by ~’ – 스토리 작업에 참여했지만 ‘story by~’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즉 ‘written by~’의 작가적 위치에 준하는 스토리 작가.

촬영이 종료되면 제작자는 WGA에 크레디트에 대한 공지를 보낸다.  만약 작가가 크레디트에 불만족스러운 의사를 표시하면 중재위원회가 열리고, 위원회는 그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종류의 시나리오를 검토한 후 적합한 크레디트를 지정한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시나리오 작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WGA 사이트 : www/wga.org)




법적인 문제들

할리우드의 모든 프로듀서는 영화제작을 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스튜디오에는 ‘법률 부서(legal department)’가 있다.  법률부서는 시나리오 작가의 계약 문제에 관련한다.  시나리오 작업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만큼 수많은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부서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시나리오 내용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기도 한다.

제작 개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레디… 고!”
· 이 글의 골격은 Bruce F. kawn이 지은 <How Movies Work>(캘리포니아 대학 출판부의 3-2 단원 ‘Development’ 부분을 참조했습니다.

	시나리오 관련 사이트

국내

www.saveus.com (온라인 영상 교육 CAN)

members.tripod.co.kr/hsb222 (황선범의 시나리오 길라잡이)

myhome.shinbiro.com/~woolly (울리의 영화대본 창고)

home.taegu.net/~kwonpyu (권표의 영화대본 사이트)

user.chollian.net/sashakim/script/script/html (김성훈의 영화대본)

members.xoom.com/hanbark/script.htm (박대영 세상)

www.ike.co.kr/FREE.htm (영어공부를 위한 영화 대본)

my.netian.com/~sashakim/ (CINEMA PARADISO)

move.to/script (Andy’s Movie Scripts)

외국

www.script-o-rama.com/ (Drew’s Scripts-O-Rama)

www.un-official.com/The_Daily_Script/ (The Daily Script)

www3.simpatico.ca/lucg/movies.html/ (Sandman’s Movie Scripts Page)

www.geocities.com/Hollywood/7024/index2.html/ (Movie Script World)

www.pumpkinsoft.de/screenplay451/index.htm/ (Screenplay451)

www.insidetheweb.com/mbs.cgi/mb125238 (Internet Marketing)

www.writerspage.com/course.htm (Story Craft)

www.moviebytes.com/ (Movie Bytes)

www.nationalscreenwriting.com/screenplay1.htm (National Screenwriting Competition)




시나리오 전단계





컨셉션


conception











스토리 아웃라인


story outline











트리트먼트 


treatment





임시 시나리오


temporary scenario


(스토리 에디터)








최종 시나리오


final screenplay








최종 수정고 


revised final





시나리오집필단계





마스터-신 대본


master-scene script


(예산/쇼트 분석)





촬영대본


shooting script





커팅 콘티뉴이티


cutting continuity





트리트먼트 


treatment





현장 대본단계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업공정








